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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밍고 노래 듣고 자란 소년, 바그너의 별이 되다

 |  기사입력 2017-12-07 03:02

10일 첫 내한공연 여는 르네 파페, 베르디·바그너 아리아 선보여 

솔티가 "블랙다이아몬드" 극찬 

"지금까지 안 해 본 역할 거의 없어… 작품 들어가면 일주일간 말 안 해" 

수은주가 영하 8도를 가리킨 5일 오후, 서울 반포의 한 호텔 앞. 밀려드는 차량과 인파 끝자락에 베이스

르네 파페(53)가 서 있었다. 한파에도 그는 가벼운 재킷만 걸친 채 트레이드마크인 담배를 피우고 있었

다. 그 모습이 고요해서 주변의 소란한 분위기와는 동떨어져 보였다. 잠시 뒤 2층 커피숍에서 따뜻한 허

브차를 마주한 파페는 "내 방이 27층인데 담배를 피우려고 오르락내리락하려니 귀찮다"며 소리 없이 웃

었다. 10일 서울에서 첫 독주회를 열기 위해 시베리아 중심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곧장 날아온 길

이었다. "거긴 영하 24도예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긴 별로 안 춥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

요." 

우리나라에 연광철이 있다면, 독일엔 르네 파페가 있다. '별'이 되기 어려운 저음(低音) 영역에서 스타가

된 가수.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밝은 기운이 감도는 중저음, 품위 있는 연기로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강렬

한 존재감을 내뿜는다. 1991년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마술 피리' 자라스트로

역으로 초청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당시 솔티는 그에게 '블랙 다이아몬드'(진귀한 다이아몬드라는 뜻)란

별명을 붙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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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파페가 자신을 닮은 고무 오리 인형 ‘파페덕(PapeDuck)’을 들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리 인형 수집이 취미”였던 파페는 명사

의 얼굴을 인형에 넣어주는 미국 회사와 손잡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다. 독주회 때 150개를 가져와 원하는 사람에게 팔고 사인도

해 줄 예정이다. /이태경 기자

이듬해 빈 국립오페라에 데뷔, 1994년 바그너의 성지(聖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라인의 황금' 파졸트

역으로 데뷔했고, 1995년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방범대원 역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섰다. 그

후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와 '파르지팔' 구르네만츠, '돈 카를로'의 펠리페 2세 등 수많은 역할을 빼

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소화해 정상에 우뚝 섰다. 2007년엔 독일 록밴드 람슈타인과 손잡고 헤비메탈

을 클래식 버전으로 노래하는 등 도전도 마다치 않는다. 

옛 동독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태어나 여덟 살 때 드레스덴 소년합창단원이 됐다. 파페는 "외할아버지의

플라시도 도밍고 카세트테이프를 날마다 들었다"며 "할아버지는 훗날 당신의 손자가 도밍고와 한 무대에

서 노래할 줄 꿈에도 모르셨을 거다"며 웃었다. 처음엔 테너였지만 변성기가 지나자 베이스 음역대로 낮

아졌다. 그에게 특히 영감을 준 이는 캐나다의 베이스 바리톤 조지 런던과 독일 테너 에리히 비테. 그들이

남긴 음반과 글을 닳도록 섭렵하며 전체 작품 안에서 누군가 등장하고 퇴장할 때마다 공기는 어떻게 바뀌

고, 박자는 어떻게 다루는지 살폈다. "목소리는 공간에 사람이 늘어날수록 미묘하게 달라져요. 매일 조금

씩 따라 하다 보면 언젠간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때도 지금도 내 목

표는 청중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까." 

런던 로열 오페라에서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로 분장한 르네 파페. /르네 파페

이번 독주회에서 파페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와 '맥베스' '운명의 힘' 등에서 베이스의 주요 아리아로 1

부를 채우고, 자신의 장기인 바그너 오페라 중에서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로엔그린''발퀴레' 아리아로 2

부를 꾸민다. 그는 "가수는 노랫말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 소중한 친구 연광철은 독일

인보다 더 완벽한 독일어로 노래하는 키 작은 거인"이라고 했다. 

2009년 고향인 드레스덴으로 돌아가 정착한 파페는 공연이 없을 때면 집에서 온갖 요리를 만든다. 파스

타와 슈니첼이 특기. 한국식 숯불갈비를 좋아해서 세계 어디를 가든 찾아 먹는다. 김치는 물론이고 파채

와 동치미, 양배추 샐러드까지 유럽에선 먹기 어려운 채소 반찬도 즐긴다. 

파페는 "공연이 끝나도 감동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지치고 힘들 때 살아갈 용기를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안 해본 역할이 거의 없지만 작품에 들어가면 연습 때 빼곤 일주일간 말을 안 해요.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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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붙어 있는 한 연습하고, 노래할 겁니다. 

▷베이스 르네 파페 내한 공연=10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02)2183-1290 

  

  

[김경은 기자 e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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